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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아침 진동벨소리 때문에 눈을 떴다. 우리 집에서 울리는 것이 아니라 윗집에서 울리는 
것이었다. 오늘 아침까지 비가 온다고 하더니 다행히 비는 그쳤다. 신문을 보고 밴드를 보면
서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은 청주에서 책임감리원 회의가 있는 날이라 서둘러 아침을 먹었다. 
7시 30분에 안양을 출발하여 9시 40분에 청주에 도착했다. 유료주차장이 만차여서 길가에 차
를 주차하였는데 불안한 생각이 들어 유료주차장 아저씨에게 주차해도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그곳은 주차단속 안한다고 했다. 다행이었다. 

청주 회의실에는 벌써 많은 단장님들이 도착해 있었다. 일일이 악수를 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됐다. 중간에 휴식시간에 그 동안의 안부를 물으
니 다들 세월호 참사 때문에 건설현장에도 안전점검이 많아서 걱정을 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
나고 12시부터 낙지마당이라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메뉴는 낚지볶음이었는데 맵기는 했
지만 알싸한 맛이 제법 맛있었다. 

식사 후 서울로 향했다. 내 차에는 다른 부서 임원 세분이 더 탔다. 우리 부서에 근무하시는 
부사장님 장인상 조문을 위해 삼성서울병원으로 가는 길이었다. 가는 도중에도 이야기의 화제
는 단연 세월호였고 오늘 아침에 발생한 아산 오피스텔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
다. 2시간을 달려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평일 낯이라 한가했다. 최근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부사장님은 교인들이 많이 와줘서 고마움을 많이 느낀다고 말씀하셨다. 특히 사모님이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어 4일장을 치루는 내내 교회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신다고 했다. 

부사장님을 위로하고 사무실이 있는 안양으로 향했다. 도착하니 벌써 오후 4시가 되었다. 오
른쪽 어깨에 통증이 심해 정형외과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다. 얼음찜질과 전기치료를 하고 
나니 한결 통증이 덜했다. 사무실에 오니 직원들도 부사장님 조문을 가고 없었다. ‘든 사람 자
린 몰라도 난사람 자린 표가 난다’더니 텅 빈 사무실이 쓸쓸해 보여 사진을 찍었다. 

 

‘메기의 추억속으로~’ 라는 중학교 밴드에 들어갔다. 내가 게시판에 올린 ‘남자, 여자의 3가지 
모습’이라는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중이었다. 남자의 결혼 전 준수한 모습, 결혼 후 많
이 망가진 모습, 이혼 후 알거지 모습에 관심이 많았다. 밴드사진과 댓글을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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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도 웃고 일합시다. 
남자와 여자의 3가지 모습 이거 완전 대박이네요~^^

★여자의 모습★  

       【결혼 전 천사같은 모습】     【결혼 후 독이 오른 모습】  【이혼 후 고고해진 모습】  
★남자의 모습★

    【결혼 전 준수한 모습】      【결혼 후 많이 망가진 모습】     【이혼 후 알거지 모습】  
★밴드 댓글★

 



나도 나중에 저런 모습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질문에 웃음보다는 사회현실이 두렵다. 남자들
이 불쌍하다 생각이 들었다.

사무실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 뉴스와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피곤한 하루(안양-청주-서울-
안양)를 마무리 했다.


